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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공장 화재사고 잇따라…

아산의 사료공장이 화재로 7억원의 피해를 입고 김포 소재 스펀지 공장에서 불이 나 9000만원의 재산피해

가 발생하는 등 주말에도 사건사고가 잇따랐다.

10월10일 오전 2시26분경 충남 아산시 영인면에 위치한 사료공장에서 불이 나 건초와 곡물류 등 1000톤과

내부 2000여㎡를 태워 7억원 상당(소방서 추산)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30분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.

공장에는 새벽이라 직원들이 퇴근한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10월9일 오전 8시42분경에는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의 한 스펀지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

진화됐다.

화재 당시 공장 안에 있던 직원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660㎡의 건물 1동이 불에 타 9700여

만원(소방서 추산)의 재산피해를 냈다.

경찰과 소방당국은 “철제 절단 작업을 하다가 스파크가 일면서 옆에 있던 스펀지 등으로 옮겨 붙었다

는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

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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